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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함」과「안심」의 사이에서 -대규모화・복잡화의 공과죄 

오늘날까지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왔다. 아름다움, 기능성, 편리성 등 
사람들의 다양한 「풍부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특성을 제품에 주입시켜,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를 실현하여 왔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디자인은 제품의 
고성능화・다양화를 도모하여, 그 수단으로서 구조나 시스템의 대규모화・복잡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것은, 안전성, 신뢰성, 
내환경성 등의 「안심」에 대한 문제의 발생이다. 오늘날까지의 디자인은, 스스로의 자식인 

제품을 대구모화・복잡화시켜, 키워 왔다. 그 결과, 비대화시켜 버린 자신의 자식을, 때에 
따라서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 사고나 비행기의 고장,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도 그 한 예이다. 비대화한 제품은, 때에 따라서 그 위험성을 보이고, 폭주를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디자인은, 「풍부함」과「안심」의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인 과학의 지혜를 활용 －다공간의 디자인 사고 
이러한 제품의 대규모화・복잡화가 만들어낸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의 다양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과학이 연구되고 있다. 디자인 과학이란,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조적 행위에 있어서 법칙성의 해명과, 디자인 행위에 이용되는 
다양한 지식의 체계화」를 겨냥한 새로운 학문이다. 현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사고의 메카니즘이나, 참신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개발을 위한 방법론 등,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여전히, 디자인 과학에 관한 주요난 용어에 관해서는「디자인 
과학사전」으로서, 현재 인터넷상에서, 디자인주쿠의 홈페이지（http://www.designjuku.jp）에 
공개 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디자인 과학에 있어서 연구성과의 하나로서, 「다공간 디자인 모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디자인 행위를 일반성이 있는 모델로서 표현한 것으로, 디자인 이론의 틀의 
하나로서도 이용되고 있다（도１참조）． 이 모델은, 디자인 사고와 그 원동력이 되는 디자인 
지식의 두 개로 구성된다. 또한, 디자인 사고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하는 방대한 디자인 
요소를, 가치, 의미, 상태, 및 속성이라고 하는 다수의 공강（다공간）에 구분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로 복잡한 구조나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다공간의 특징이 유효한 것을, 이 모델은 설명하고 있다． 

 

 
「M메서드」 －「자유로운 사고」와「이상에 이루어진 사고」의 양립을 위해 
「다공간 디자인 모델」에 기초한 디자인 방법으로서, 「Ｍ메서드（다공간 디자인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Ｍ메서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영, 기획, 연구, 게다가 일반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용 가능한 사고 메서드이다（도２참조）． 이의 특징은, 머리 속에서, 「다공간을 
시점으로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면서 발상을 행하는」점에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구조나 시스템 제품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있어서도, 종래에는 어려웠던「자유로운 
사고」와「이상에 이루어진 사고」의 양립이 가능해 진다． 
 그의 구체적인 특징으로서 이하를 예로 들 수 있다. 
１．정리하기 쉽다 
・디자인 요소간의 관계가 확실시 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차이를 확실시 할 수 있다. 
・사고의 과정을 확실시 할 수 있다. 
２．사용하기 쉽다 
・다양한 대상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것과의 콜라보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３．발상하기 쉽다 
・새로운 가치를 낳는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요소에 적합하여, 요소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시즈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Ｍ메서드」는, 이미 안경이나 USB 메모리와 같은 작은 물건으로부터, 절삭가공 
시스템,반도체 생산 시스템, 자동차나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교통 시스템까지, 
다양한 디자인 대상에 이용되고 있고,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 
 

 
물건 만들기에의 기대 －새로운 가치창조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물건 만들기는, 대규모화・복잡화를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필지이다. 그 
때문에「자유로운 사고」와「이상에 이루어진 사고」의 양립이 불가결이며, 그로 인한 
혁신적이면서 완성도가 높이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금, 디자인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급성장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소산인 
다공간의 디자인 사고；Ｍ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독자의 방법론을 구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도제＞ 
도１ 다공간 디자인 모델（출전：『로바스트 디자인 －「부정확함」에 대해 완강한 인공물의 
설계법』（모리키타 출판）） 
도２ Ｍ메서드（출전：『Ｍ메서드 －다공간의 디자인 사고』（근대과학사）） 
 

 


